
PEMEX, 폭발사고로 25명 사망
원인 모를 폭발로 100여명 부상 … 추가 사망자 발생 가능성

1월31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도심에 있는 국영 석유기업 PEMEX 본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

멕시코 내무부는 폭발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 <레포르마>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1월31일 오후 3시45분께 PEMEX 본사 13층 부속건물 지하 2층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부속건

물이 파손되고, 본관인 52층짜리 건물 1, 2

층도 훼손됐으며, 폭발 잔해로 아직 건물에

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PEMEX 관계자는 “폭발이 발생한 후 불

이 꺼졌고 건물 잔해가 있었다”며 “동료들

이 건물 밖으로 나가게 도와줬다”고 AP통

신에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 주변거리는 모두 폐쇄됐

으며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응급차로 옮

기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사고 뒤로 퇴근시

간이 시작된 터라 사고현장 주변은 큰 혼잡을 빚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PEMEX 노동자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사고현장에 헬기와 구조견, 수색요원을 투입해 건물 잔해에 있을 지도 모를 부상자를 찾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밀레니오 방송은 PEMEX가 사고 때 인명대피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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